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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서원 준비반 프로그램 시작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르 8, 34)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명에 준비시키실 때 산으로 데려가 함께 기도하신 다음 둘 씩 짝지어 

파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신서원 준비반 지도 수녀인 메리 수지타 수녀님도 우리 삶에서 압바 체험을 

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종예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를 준비시켰습니다. 그 

날은 마지막 피앗을 할 수 있는 준비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깊은 내면 안에서 움직이시는 성령을 느끼던 

침묵의 날이었습니다.    

12 월 1 일, 성모 방문 관구의 메리 셀비 수녀, 루르드 수녀, 스완날라타 수녀, 프레말라타 수녀, 트리베니 

수녀와 성모 승천 관구의 메리 프리마 수녀가 정식으로 종신서원 준비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사랑의 현존을 느끼도록 친밀한 침묵으로 부름받던 이 날에하느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 

내려주신 풍성한 축복을 감사의 마음으로 떠올렸습니다. 이 특별한 날에 우리는 성소의 소중함을 음미하며 

당신 품안에 우리를 감싸시는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이 날은 지난 몇 해의 양성 여정 중 하느님의 동반과 충실, 미래에 대한 그분의 확신을 되새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기도 예식은 무척 의미깊었고 영감어린 것이었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는 노래를 부를 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영감을 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나는 당신의 사랑과 

발자취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리라. 그리하여 나는 당신 안에서, 당신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살고 성장하리라.” 

우리는 온전한 신뢰로써 삶을 하느님께 맡겼고 그분께서 이제와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리라 확신합니다. 

관구장 메리 체트나 수녀님은 기도 예식 중에 총장 메리 크리스틴 수녀님의 종신서원 허가서를 각 수녀에게 

전달했습니다.    

기도 예식 마지막에는 종신서원 준비반 수녀가 각각 종신선원 수녀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써 

영적 여정 중에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공동체 각 수녀님들은 앞으로 나와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방갈로르 성모 방문 관구 수녀들에게는 처음으로 방갈로르 본원에서 열린 종신서원 준비반 시작을 알리는 

기도 체험이었습니다. 예년에는 파트나 성모 승천 관구에서 진행되었었습니다. 코비드 19 로 2020 년에는 

본원 관구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 드리며 우리의 성소 여정에 동반해 주신 사랑하는 메리 크리스틴 수녀님과 총행정부, 메리 

체트나 수녀님과 모든 수녀님들의 기도가 담긴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이는 분명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는 언제나 수녀님들의 계속적인 뒷받침을 청합니다.       

 - 메리  프레말라타 수녀와 프리마 수녀  


